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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influencing Post-traumatic 

growth with police officer. Methods: The variables were collected from August 18 to 31, 2014 

from 171 the police officers of section in charge of violent crime and detective in ten different 

police offices in seoul. The variables were assessed by research tool of post-traumatic growth, 

traumatic event experience, self-esteem, stress coping method, stress response. The data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one-way ANOVA and post-test 

were analyzed using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zed with 

the SPSS 12.0 program. Result: Post-traumatic growth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female police officer and having a religion among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emotion and problem focused coping. Factors affecting 

post-traumatic growth were emotion focused coping, female police officer and self-esteem, 

accounting for 24% of the varience in the outcome.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elf-esteem improvement programs and improve stress coping 

method. Furthermore, further research. will have to be supported by the systematic method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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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 stress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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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능력과 스트레스 반응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로 경찰공무원들의 외상후 성장을 증가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보제공과 

함께 의사소통을 증진하는 간호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경찰공무원 171명이었다. 외상후 성장,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반응 척도를 사용하여 2014년 8월 18일 부터 8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

석은 SPSS Win 12.0을 이용하여 단계별 다중회귀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

후 성장은 성별에서 여성, 종교 유무에서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대상자의 외

상후 성장은 평균 57.7(±14.88)점, 자존감은 36.0(±4.55)점, 스트레스 대처에서 문제중심적 스트레스대처는 평

균 18.2(±2.70)점이었으며, 정서중심적 스트레스대처는 26.1(±3.23)점, 스트레스 반응에서 신체화 반응 

12.4(±7.06)점, 우울8.9(±6.06)점, 분노반응은 7.4(±4.54)점이었다. 외상후 성장과 자존감, 문제중심대처, 정서

중심대처는 유의한 정상관으로 나타났고(p<.001),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서중심 대처가 가장높

게 나타났고(ß=.35, p<.001), 성별(여자)(ß=.24, p<.001) 및 자존감 이였으며(ß=.23, p=.002), 이들 변수의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설명력은 24%였다. 따라서 경찰공무원들이 스트레스에 대해 정서중심적 대처 및 자존감이 높고 

성별이 여성일수록 외상후 성장 정도가 높음으로 평상시 스트레스에 정서중심적 대처방법과 효율적인 의사소통 

전략을 익히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자존감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 그리고 성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경찰공무원, 외상후 성장,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 스트레스 반응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경찰청은 2012년 한 해 동안 총 995건의 살인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인구

100,000명당 2.0건으로 OECD 34개 국가 중 6위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경찰청, 2012). 수많은 범죄

와 폭력은 사회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 할수록 증가하게 되고 이를 경험하는 개인에게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남기게 된다.

경찰공무원은 사건 발생 시 법적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24시간 끊임없

는 긴장상태로 업무를 하게 되는데 경찰 공무원 중에서도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에 근무하는 경찰공

무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절도 및 조직폭력등 형사범들을 수사, 조사, 검거하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외상사건에 노출 될 위험이 크다.

이와 같이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 경찰공무원들이 흔히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외상사건경험은 공격

적 성향, 충동조절장애 및 공항발작 같은 증상을 동반하는 외상후 스트레스(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의 발생 원인이 된다(한보람ㆍ김정규, 2014). 그리고 외상후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다양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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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건경험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므로 단순히 한 개인의 신체적ㆍ심리적 부정적 결과로

방관하기보다는 사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동일한 외상사건을 경험해도 어떠한 사람은 외상사건에 대한 재경험, 심리적 불안 및 우울

과 같은 증상 즉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지는 반면, 어떠한 사람은 외상의 경험과 아픔

을 잘 이겨내어 외상 경험으로부터 긍정적이고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외

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라 한다. 외상후 성장은 단순히 외상을 긍정적으로 이겨내

고 건강한 신체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단편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건 이전의 기능회복을 넘는 변형과

기능에서의 질적인 변화를 포함한다(Tedeschi & Calhoun, 2004). 그러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진 대상자 스스로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개인의 내적성장과 동시에

외상경험 이전과는 다른 질적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전보람, 2012).

외상후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ㆍ외적 요인은 다양하다. 내적요인으로는 외상사건을 경험한

대상자가 심리적 성장, 바람직한 환경적응 및 긍정적 자기실현에 도움을 주는 자존감(김희숙 외,

2014), 누적된 외상사건경험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인의 내적성장을 이끌어 내는 스트레스 대처방

식(김현경, 2007),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에게 불면증, 우울, 신체적 질환 등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를 유발시키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반응 등이 있다. 그리고 외적요인으로는 외상을 경험한 대상자에게

끊임없는 내적성장의 질문을 던져 삶의 지각에 긍정적 변화를 도모하여 외상의 부정적 영향을 극복하

게 만드는 외상사건경험(Tedeschi & Calhoun, 2004) 등이 있다.

외상후 성장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암환자, 뇌졸중 환자 등 특정 질환이나 질병의 경험을 토

대로 하는 연구들로 보호서비스 전문직(소방, 경찰, 응급)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의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포함

한 연구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부정적인 측면 혹은 병리적인

증상에 초점을 둔 기존의 외상 후 스트레스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외상후 성장과 관련된 자존감, 스트

레스 대처방법과 같은 내면적 요인들을 파악하여 부정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긍정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는 예방적 중재 및 제도적 대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긍정적이고 바

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치료적 프로그램 개발 및 중재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및 스트레스반응 정도를 파악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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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과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스트레스 반응 간의 상관관계

를 파악한다.

넷째,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1. 경찰공무원 특성

경찰공무원은 치안,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직업특성이 가지는 업무특성상 다른 직군에 비

해 위험사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경찰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경찰의 임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ㆍ대태러 작전 수행, 치안정보

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그 밖

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수행하게 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3). 최근 경찰공무원의 업무의 중

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에서 그들의 정신건강 및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내적ㆍ외적 요인을 파악하여 사

회적ㆍ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2. 외상후 성장

외상후 성장(Post-traumatic Growth: PTG)이란 외상사건이나 위기를 겪은 후 주관적으로 인지하게

되는 긍정적인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심리변화란 단순히 사건이전의 신체

적 기능수준 회복이 아니라 심리적 기능수준, 혹은 삶의 자각을 넘어서는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박예슬, 2013). Calhoun & Tedeschi(1996)는 외상후 성장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고 이러한 긍

정의 경험적 연구로부터 세 가지 요소, 자기 지각의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 그리고 인생관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우선 자기 지각의 변화인데, 이는 외상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

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전보다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는 내면의 발견이다. 둘째

는 대인관계의 변화인데, 외상을 경험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대한 친밀감, 자기노출 등의 증

가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친밀감 및 자기노출은 결국 문제해결에 있어 개인이 가지고 있

는 문제점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타인이 개개인이 외상 후 신체적, 심리적 장애를 건강하고 긍정적인

성장으로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인생관의 변화인데, 개인의 인생목표

가 바뀌고, 자신, 타인,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증가되며, 신앙이나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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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은 치안,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보호라는 직업특성이 가지는 업무특성상 다른 직군에 비

해 위험사건에 노출되는 빈도가 높다. 살인, 총기사용, 고속의 차량 추격과 같은 직접적인 외상경험도

많지만, 자살, 혹은 타살 목격과 같은 일상에서 겪게 되는 간접적인 외상경험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

다. 경찰공무원의 외상에 대한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정신건강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3. 외상사건경험

외상사건경험이란 개인, 혹은 타인에게 살인, 심각한 상해, 위험한 현장사건, 사고, 혹은 개인의 신

체적 위협하는 사건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타인의 사건, 사고를 목격한 경우 무력감, 공포와 같은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7: 이하 APA). DSM-Ⅳ에서 말하는

외상사건이란 단순히 개인을 신체적, 물리적, 정신적 안녕에 위해하는 가시적인 사건들을 의미하는 반

면, 외상후 성장이론에서 말하는 외상사건의 개념은 다르다. 이때의 외상사건이란 객관적 사건 자체보

다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반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상으로 인해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반응에

초점을 두고 있다(양귀화, 2014). 외상사건경험을 신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심리적 손상 및 고통을 유

발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일시적인 사건 및 충격도 한 개인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

과해선 안 될 것이다. 경찰공무원들은 범죄, 치안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인권보호, 사회안전유지 라

는 업무의 성격아래 경찰공무원들은 다양한 직ㆍ간접적인 외상사건들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연구와 사건경험 후 외상후 성장과의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4. 자존감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Rosenberg, 1983). 자

존감은 인생에서 갈망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것들에 직접적 영향을 주고(Rosenberg, 1965), 이전보다

긍정적이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킨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으

로부터 부적응적인 분노양상 및 충동적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김은희ㆍ강승호, 2010). 반면 자존

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확신을 가지고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김현경,

2007). 이처럼, 자존감은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정신건강에 중요한 요

소로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자존감의 높고 낮음이 외상후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이

고 지속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5. 스트레스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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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외상 후 성장요인을 연구하는데 개개인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는 외상사건 경험

이후 건강한 삶의 방향 및 외상 후 성장을 이끌어 내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겠다. Folkman

& Lazarus(1984)는 대부분의 사람이 외상, 고난, 역경 같은 외상경험을 개인이 어떻게 극복하고 평가

하는지에 따라 부정적인 방식인 심리적 고통 및 충격으로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성장이라는 긍정적

인 대처방식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적응적인 기능에 영향에 관한 연구들

에 의하면 문제 중심적인 대처전략은 스트레스나 심리적 기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조절하는 역

할을 담당한다 하였다. 또한, 정서중심대처를 할수록 외상후 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외상을 경함한 후 자신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표현하면 긍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표출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Smyth, et. al., 2008). 따라서, 예측할 수 없고 위험한 사건, 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경찰

공무원에게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외상 후 성장요인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영향요인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6. 스트레스 반응

스트레스란 외부 자극에 대한 신체의 비 특이적 반응 즉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변화에 저항하는

반응이다(고현민ㆍ신호철, 2011).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결과로써 반응이 나타나는데, 주로 우울, 분노,

불안, 및 신체적증상 등이 나타난다(고미자 외, 2003). 외상경험으로 인한 우울, 분노와 같은 감정은

심리적 외상(psychological trauma)으로 남아 신체의 괴각성 반응, 회피와 정서적 마비 등과 같은 심

리적 고통과 정신장애를 경험하게 된다(안류연ㆍ조용래, 2014).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는 심리적 외상으

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증상중 하나인데 그중 분노, 우울은 외상후 스트레스에 동반되는

대표적인 증상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외상 경험 후 같은 신체적 증상이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대표적

으로 (1)공포, 불안, 빠른 심박 (2) 위장장애로서, 구토, 위산과다, 속쓰림 (3) 폐질환으로서, 천식, 과호

흡, 그 외에, 흥분, 분노, 수면장애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신체적 증상이 민감하게 반응할 경우 경찰관

개개인이 외상 후 삶을 건강하게 극복하고 정신 적으로 외상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데 어려움을 겪

게 될 것이다. 경찰공무원과 같이 위험사건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직업군에서 스트레스반응이 어

떻게 나타나고 스트레스반응 안에 우울, 분노, 신체적 증상의 상관성을 아는 것은 외상후 삶을 긍정적

으로 인식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겠다.

Ⅲ.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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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

아보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25개의 구에 있는 31개의 경찰서 중 G구 외 10개 경찰서의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 부서에 근무하는 정규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였다. 단, 각종 외상사건

및 사고의 노출경험이 적은 1년 이하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찰공무원은 제외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2(2009)에 따라 유의수준 α=.05, effect size d=.15, 검정력 1-β=.95을 기준

으로 독립변수 8개를 포함하여 계산한 결과 다중회귀분석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60명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200부를 배부하였다. 그 중 미회수, 무응답이 많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29부를 제외한 최종 171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1) 외상후 성장

본 도구는 Tedeschi & Calhoun(1996)이 개발하고 송승훈(2007)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외상후 성장

척도(Post-Traumatic Growth Inventory: PTGI)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1개 문항으로 각 문항

은 0점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였다’에서 5점 ‘매우 많이 경험하였다’의 6점 Likert 척도로 점수

가 높을수록 외상후 성장 경험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송승훈(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2이

었고, 본 연구에서는 .94이었다.

2) 외상사건 경험

Thomas-Riddle(1999)의 직무사건 리스트(List of Work Events)를 신성원(2007)이 번안하고 직접외

상사건 경험과 간접외상사건 경험 목록에 김자혜(2012)가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3개 문항으로 직접적 외상사건 경험 시 충격 정도 9개 문항과 간접적 외상사건 경험

시 충격 정도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없다’에서 5점 ‘매우 심하다’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사건 경험에 따른 스트레스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성원

(2007)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3) 자존감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Jeon(1974)이 번안하고 홍희정(2011)이 5점

Likert척도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0개의 문항으로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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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 ‘매우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총점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적인 4개 문항

은 역산하였다. 홍희정(2011)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85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4) 스트레스대처

Carver(1997)의 The Brief COPE(Coping Orientation to the Problem Experienced)척도를 주성아

(2009)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문제중심대처 6문항, 정서중심대처 10문항, 그리고 역

기능대처 12문항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긍정적이고 건강한

대처양식이 외상후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심대처

를 변수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에서 4점 ‘많이 사용하였다’의 4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하는 대처양식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성아(2009)의 연구에

서 Cronbach’s α는 문제중심대처 .85, 정서중심대처 .8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각각 .78, .73 이었다.

5) 스트레스 반응

본 연구에서는 고경봉 외(2000)에 의해 개발되고 최승미 외(2006)에 의해 수정된 단축형 스트레스

반응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1주일간 경험한 스트레스 반응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의 하위영역

신체차원 9문항, 우울차원 8문항, 분노차원 5문항 총 2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0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 ‘아주 그렇다’의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다

는 것을 의미한다. 최승미, 강태영과 우종민(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는 신체증상 .85, 우울증상

.86, 분노증상 .8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신체증상 .93, 우울증상 .92, 분노증상 .90 이었다.

3.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2014년 8월 18일부터 2014년 8월 31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보호와 연

구진행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경북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IRB)의 승인(KNU 2014-0068)을 받

은 후 시행하였다. 본 연구는 헬싱키 선언(1964)에 근거하여 연구대상자의 건강과 권리를 보호해주며,

인간을 존중하며 대상자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과학 발전과 사회의 이익에 앞서야 한다는 윤리적 기

준을 원칙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하였고, 연구에 자의로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중도포기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기록해 주는 모든 사

항들은 무기명으로 전산 처리 되므로 개인의 비밀은 보장된다고 연구자가 직접 설명 하였다. 비밀보

장을 위해 익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밀봉된 봉투로 수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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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방법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하기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2) 요인들에 대한에 대한 점수는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변수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값을 구하였다. 

4) 관련요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이용하였다.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독립변수들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범주가 2개인 경우에는 t-test를, 범주가 

3개 이상일 경우에는 one-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 변수들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별 분포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은 남자 90.6%, 여자 9.4%이었으며, 연

령대별로는 30대가 43.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가 39.2%, 50대 이상 17.0%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은

기혼이 78.9%, 미혼이 21.1%이었으며, 학력별로는 대졸이상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 이하가

25.1%, 전문대 20.5% 순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경위가 32.7%로 가장 많았으며, 경사 31.0%, 경장

26.9%, 순경이 6.4% 순으로 나타났다. 입직 경로는 순경 공채가 94.7%이었으며, 특채가 5.3%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연수는 20년 이상이 26.3%로 가장 많았으며, 6-10년 25.1%, 5년 미만 19.3%, 15-20년

18.1%이었으며, 11-15년은 1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 52.6%, 유교 47.4% 순으로 나타

났다. 가구 전체 월 소득별로는 400만원 이하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 이하가 28.7%, 500만

원 초과 26.9% 순으로 나타났다(<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 여성이 67.4점(±13.59)으로

외상후 성장 수준이 높았고(t=-2.79, p<.006)과 종교에서 (유)가 60.8점(±13.18)으로 외상후 성장 수준

이 높았다(t=2.57, p<.011).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 학업, 결혼, 계급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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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N=171)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t/F

p

성별
남자 155(90.6) 56.7(14.69) -2.79

여자 16(9.4) 67.4(13.59) .006

연령

30-39 75(43.9) 58.0(15.33) 0.67

40-49 67(39.2) 56.4(15.07) .512

50대이상 29(17.0) 60.2(13.32)

결혼
미혼 36(21.1) 57.6(17.10) -0.09

기혼 135(78.9) 57.8(14.30) .933

학력

고졸이하 43(25.1) 57.0(14.56) 0.10

전문대졸 35(20.5) 58.5(12.36) .908

대졸이상 93(54.4) 57.8(15.98)

계급

순경 11(6.4) 48.5(13.21) 1.32

경장 46(26.9) 58.8(15.87) .263

경사 53(31.0) 57.9(15.38)

경위 56(32.7) 58.1(13.80)

경감 5(2.9) 63.4(12.64)

입직경로
순경공채 162(94.7) 58.2(14.88) 1.71

특채 9(5.3) 49.6(13.16) .090

종교
유 81(47.4) 58.9(16.15) 0.40

무 90(52.6) 56.4(14.88) .811

근무년수

(년)

5년미만 33(19.3) 55.0(13.71) 2.57

5년이상-10년미만 43(25.1) 59.5(15.54) .011

10년이상-15년미만 19(11.1) 58.1(14.31)

15년이상-20년미만 31(18.1) 60.8(13.18)

20년이상 45(26.3) 55.0(15.84)

가계 월 소득

(만원)

300만원이하 49(28.7) 57.9(13.25) 0.08

300만원초과-400만원이

하
57(33.3) 57.1(15.24) .969

400만원초과-500만원이

하
46(26.9) 58.5(13.49)

500만원초과 19(11.1) 57.4(21.05)

2.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정도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평균점수는 57.7(±14.88)점으로 나타났다. 외상사건 경험은 49.4(±15.79)점, 자

존감은 36.0(±4.55)점, 스트레스대처에서 문제중심대처는 18.2(±2.70)점, 정서중심대처는 26.1(±3.23)점,

스트레스 반응에서 신체화의 평균점수는 12.4(±7.06)점, 우울 8.9(±6.06)점, 분노 7.4(±4.54)점 이었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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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정도

(N=171)

Min Max M SD

외상후 성장 16 93 57.7 14.88

외상사건

경험

직접외상

사건경험

9 36 15.8 5.87

간접외상

사건경험
14 61 33.6 9.92

자존감 24 47 36.0 4.55

스트레스

대처

문제중심

대처

12 24 18.2 2.70

정서중심

대처

18 35 26.1 3.23

스트레스

반응

신체 0 28 12.4 7.06

우울 0 22 8.9 6.06

분노 0 17 7.4 4.54

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외상사건 경험(직접, 간접), 자존감, 스트레스대처의 문제중심대처와 정서중

심대처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의 신체, 우울, 및 분노를 분석한 결과 자존감(r=.28, p<.001), 문제중심대

처(r=.30, p<.001)와 정서중심대처(r=.40, p<.001)에서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나타냈다(<표 3>).

<표 3> 연구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N=171)

변수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대처 스트레스 반응

직접 간접 문제중심 정서중심 신체 우울 분노

외상후 

성장

r(p)

.08

(.299)

.16

(.041)

.28

(<.001)

.30

(<.001)

.40

(<.001)

-.03

(.666)

-.09

(.252)

-.08

(.284)

4.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외상후 성장과 관련성 있는 변수인 외

상사건 경험, 자존감, 신체증상, 우울증상, 분노증상, 문제중심 대처, 정서중심대처와 일반적 특성 중

외상후 성장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성별(여자), 종교(유)를 더미화 시켜 단계적 다중회기분석을 실

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의 하위영역인 정서중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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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ß=.35, p<.001), 성별(여자)(ß=.24, p<.001), 자존감(ß=.23, p=.002) 이었고, 이들 변수의 외상 후 성장

에 대한 설명력은 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지수 간에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분석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 Limit)가 0.915∼0.980로 0.1 이상이며 변량확대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이 10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나 이 연구에서는 1.020∼1.092

로 다중공선성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상관관계는 1.684를 나타내어 잔차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였다(<표 4>).

표 4.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

(N=171)

　 β t p
Adjusted

R2 F p

(상수) -1.12 .263 18.74 <.001 

정서중심대처 .35 4.99 <.001 .16

성별(여자) .24 3.48 <.001 .20

자존감 .23 3.22 .002 .24

※ Durbin-Watson = 1.684, Tolerance Limit = 0.915∼0.980, VIF= 1.020∼1.092

Ⅴ.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 및 스트레스 반응 정도를

파악하고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외상후 성장 평균점수는 57.7점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외상후 성장을 평가한 최

승미(2008)의 연구 56.3점과 송승훈(2007)의 연구 55.8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인구학적인 집단의

특성에 따라 일반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외상사건의 지각된 충격이 클수록 외상후 성장이 잘 일어난다

는 연구결과(전보람, 2012)에 의해 경찰공무원들은 24시간 끊임없는 긴장상태와 강도 높은 사건, 사고

에 노출되는 직업적 특수성으로 인해 외상사건으로부터 지각된 충격의 정도가 커서 일반인보다는 외

상후 성장 평균점수가 높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다양한 고위험 직군의 직업적 특수성이 외

상후 성장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외상사건 경험의 평균점수는 49.4점으로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을 주 대상으로 한 김자혜(2011)의

연구 51.6점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경찰공무원 중에서도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로 대

상자를 한정하여 사건발생이후 일선으로 출동하는 생활안전계, 교통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에 비해

외상사건 경험의 빈도가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추후 대상자를 업무특성과 환경에 맞게 세분화 하

여 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외상사건 경험에 대한 인지적 변화를 도모하여 부정적 외상사건 경

험을 긍정적 경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간호학적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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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존감 평균점수는 36.0점으로 119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자존감을 측정한 홍희정(2010)의 연구 35.4

점보다 높게 나왔다. 그리고 동일한 도구는 아니지만 원저자의 도구를 수정ㆍ보완하여 일반 성인 20

대 이상을 대상으로 한 최승혜(2011)의 연구의 34.9점보다도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권력의

대표자로 명령, 강제, 법의 집행, 및 지역사회의 기초질서와 도덕성에 대한 대변자로서 중추적인 역할

(장현석, 2013)을 담당해 온 경찰공무원이 업무 중에 높은 공권력을 집행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러한 업무수행의 특징이 다른 직군에 비해 경찰공무원들에게 더 높은 직업적 자부심과 더 높은

자존감 향상에 작용하여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스트레스대처에서 정서중심대처와 문제중심대처의 평균점수는 각각 26.1점과 18.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파출소, 생활안전계 경찰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김자혜(2011)의 연구에서 정서중심대처 22.7점, 문

제중심대처 17.5점과 유사하였다. 그리고 고위험 직종중의 하나인 지하철승무원을 대상으로 한 주성아

(2009)의 연구결과에서도 정서중심대처 22.7,점 문제중심대처 14.7점 순으로 나타난 것과 같은 맥락이

었다. Lazarus(1984)는 상황적인 요구들이 개인이 다스릴 수 있다고 평가될 때 문제중심대처를 더 적

응적으로 사용하는 반면 개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평가될 때에는 정서중심대처를 더 적응적으

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대상자인 강력계, 형사계, 수사계 경찰공무원들은 돌발적

이고 예측 불가능한 고위험 및 스트레스에 처해있는 직업적 특성, 즉 개인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상황적 사건으로 인해 문제중심대처 보다는 정서중심대처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스트레스 반응에서 신체증상의 평균점수는 12.4점, 우울증상은 8.9점, 분노증상은 7.4점으로 나타났

다. 이는 20대 이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최승미(2008)의 연구에서 신체증상 13.1점, 우울증상 11.6점,

분노증상 7.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위험직종들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직업적 사명감과 책임감이 스트레스 반응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반인들보다 신체

적ㆍ심리적ㆍ정서적 스트레스반응이 높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추후 고위험 직군을 확대하여 스트

레스 반응에 대해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고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동반되어야 할 것

이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 정도를 분석한 결과, 종교와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일반적 특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박혜원ㆍ안현의(2006)의 일반인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종교를 가질수록 높은 영성과 관련

이 있고 이는 성장적 숙고를 거쳐 외상후 성장을 이끈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

탕으로 개인에게 종교의 의미, 습득정도, 종교활동 등과 외상후 성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상후 성장 정도는 성별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공무원과 같이 고

위험군 직종 대상으로 성별에 대한 외상후 성장을 연구한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현진(2012)의 연구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게 나온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유현진(2012)의 연구에서 외상후 성장의 하위영역인 영적ㆍ종교적 관심의 증가는 여학생이 남학

생 집단보다 높고 정서조절전략의 하위영역인 자기비난에서 남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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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여성과 남성이 외상을 경험한 후 외상을 인지하고 나타내는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여겨

지므로 추후 성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마지막으로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외상후 성장을 종속변수로, 성별, 종

교, 외상사건 경험, 자존감, 긍정적 대처, 및 스트레스 반응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

서중심대처, 여성, 자존감 순으로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4%의 설명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정서

중심대처로 외상후 성장과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고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16%의 설

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어떠한 문제가 닥치고 심한 외상을 경험한 후 이를 정서적으로 자유롭게 표현

하고 극복하는 사람은 정서적 표현이 낮은 사람보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이 높다(Friedman & Booth-

Kewley, 1987)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이 사건을 경험한 후 경험한 정서가 무엇

인지 생각하고 표출하는 것이 외상후 성장이 나타낸 이후에도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을 유지하는데 도

움을 준다는 의미이다. 이에 고위험직종의 대상을 확대하여 정서중심대처가 외상후 성장에 어떻게 영

향을 미치고 위험사건을 경험한 후 정서중심대처를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두 번째 요인은 여성으로 4%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성별에 대한 외상

후 성장을 연구한 구체적인 논문이 없어 직접적인 비교ㆍ분석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성별과 외상후

성장의 경우 대체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장을 높게 지각한다는 연구결과(Calhoun & Tedeschi, 1996)와

Polatinsky & Esprey(2000)의 외상경험에 의하여 질병이나 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높은 수준의 외상후 성장을 경험한다는 연구결과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사건,

사고 및 외상을 경험한 후 남성보다 기능적 대처를 많이 사용(이국로, 2001)하므로 각종 외상사건 경

험이후 정서중심적대처와 문제중심적대처와 같은 긍정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하여 외상사건을 긍정적으

로 승화시켜 질적인 삶을 영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인구학적 특성,

사회문화적 요인,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성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역할도 변할 것이라 생각되므로

특정대상자의 비교, 분석을 벗어나 성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한다.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마지막 영향요인으로 나타난 자존감은 외상후 성장과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보였고, 외상후 상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4%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낮은 자존감은

외부환경의 자극 및 외상을 받은 후 더 많은 신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는다. 경찰공무원은 국민의 생

명과 치안유지라는 직업적 특수성 아래 다른 직업보다 신중을 기하는 직업이므로 자존감이 높을수록

사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하므로 자존감은 외상후 성장에 중요한 영향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정기적인 교육이나 긍정적이고 건강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한 자존감 향상 훈련 프로그램이 중요하다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 영향요인  203

고 생각한다.

이상의 결과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정서중심대처와 자존감, 그리고 성

별(여자)임을 알 수 있다. 시대가 변할수록 사건, 사고 및 범죄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고 사회는 그에

따른 대처와 환경에 맞는 프로그램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그동안의 접근방법이 질환을 중심으로

병리학적 모델에 초점을 두었다면 최근에는 건강증진 및 예방으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 또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에 대한 연구는 사회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외상후 성장에 대한 연구는 미비할

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또한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는 최근 들어 사건, 사고, 및 범죄가 험해지고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있는 시점에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통합적으로 탐색

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학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강력계, 수사계, 형사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외상사건 경험 후 나타날 수 있는 외상후 성장

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였으며, 개인의 외상후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방식, 스트레스 반응과 같은 내적 요인을 확인하였다. 이에 자존감을 증진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정서중심대처를 중심으로 경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방안 및 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성별 및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체계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공무

원 중에서도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재난피해자

심리지원센터 등에서 외상후 성장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본 연구 자료가 기초자료를 제공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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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안녕감, 친구관계 및 자살위험성에 미치는 효과 등의 논문과 프로그램 개발 실적이 있다(hskim8878@knu.ac.kr).


